
OPEC, 국제유가 하락세 “느긋”
아시아 정기보수 따른 일시적 현상 판단 … 5-6월께 제자리 예상

최근 세계경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국제유가의 출렁임이 잦아졌지만,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행동에 나

설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영국언론들이 보도했다.

OPEC은 국제유가 하락세가 한국과 중국 등 경제성장이 활발한 일부 아시아 지역 정유설비들이 대거 점검

에 들어간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들어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IMF(국제통화기금)이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일제히 급락했으며, 중국의 1/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도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원유 시장에서 배럴당 100달러는 통상 수요와 공급 흐름을 재조정하는 기준으로 이른바 안전장치(Soft

Floor)로 인식되고 있다.

4월15일 두바이유(Dubai)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밑돌고,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인 브

렌트유(Brent)는 4월17일 한때 최저가격인 배럴당 97.69달러에 거래됐다.

그럼에도 OPEC은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OPEC의 주축을 이루는 걸프국들은 5-6월께 세계 정유설비들이 작업을 재개하면 국제유가가 제자리

를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5월 말로 예정된 OPEC 정례회의에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100달러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들은 “서방의 제재로 교역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기간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베네주엘라는 고유가가 절실하지만, 역설적으로 석유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탓에 생산을 줄

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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